
말랑말랑한 생활 글쓰기 

뭘 써요, 뭘 쓰라고요? 
김용택 선생님의 글쓰기 학교(요약) 

요약 정리 이정기 





보다 

벚꽃 

양지현 

벚꽃이 참 예쁩니다. 

벚꽃을 보면 

이모 생각이 납니다. 

세상의 

시작 



듣다 

바스락 

정현아 

집에 가는 길에  

바스락 소리 

 

뭘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 



생각하다 

거미줄 

김재영 

거미줄에 

이슬이 

동글동글 

바람에 흔들린다. 

 

가만히 

들어보면 

음악이 들릴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표현하다 

 표현=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정리해서 드러내는 것 

 

    “말을 하고, 손짓을 하고, 발을 구르고, 웃고,  울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휴대전화를 만들고, 집을 짓고, 영화를 만
들고, 찻길을 내는 일들이 다 표현하는 일입니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논리에 맞게 정리를 

합니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표현입니다.” 



보다 

듣다 

생각하다 

표현하다 



글쓰기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글쓰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길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말해 왔으니 

맞는 말일 것입니다. 

글을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니 

그 말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글을 쓰는 일에 대해서는 

딱 맞는 말이 없기도 하고 다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낸 글쓰기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낸 이 길을 나와 같이 가다가 

“에라, 당신은 틀렸다.” 

“나와는 상관없군.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고 다른 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만큼 가다가 나와 헤어져 

스스로 길을 내며 가십시오. 

그러다가 어딘가에서 

우리 다시 만날 기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써요? 

뭘 어떻게 쓰라고요? 





뭘 써요, 뭘 쓰라고요? 
문성민 

시 써라. 

뭘 써요? 

시 쓰라고. 

뭘 써요? 

시 써서 내라고! 

네. 

제목을 뭘 써요? 

니 맘대로 해야지. 

뭘 쓰라고요? 

니 맘대로 쓰라고. 

뭘 쓰라고요? 

한 번만 더하면 죽는다. 

말을 쓰면 글이 된다! 

내가 겪은 어느 한 순간을 

붙잡아 글로 옮겨 보는 것! 

바로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느티나무 

김경수 

내 나무는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다.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 보니까 

느티나무 밑에 

할아버지들이 놀고 있었다. 

할아버지들이 노는 그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 건너에는 들판이 있는데 

들판에서는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었다. 

본 것을 그대로 써보자! 



관심을 갖는다! 

비 

임현수 

비가 가만가만 온다. 

나는 오늘 빗소리를 들었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아버지 

강슬기 

아버지 일은 회사 일이다. 

회사 일은 어렵겠다. 

일이 꼬이면 풀기가 어려우니까. 

줄넘기 두 개가 꼬이면 

풀기 어려운 거하고  

회사 일하고 같겠다. 

 



관계-갈등-조화 

싸움 

이선영 

싸움을 하고 

내일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진다. 

 

아픈 싸움 그만 하자.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콩, 너는 죽었다 

김용택 
콩타작을 하였다 

콩들이 마당으로 콩콩 뛰어나와 

또르르또르르 굴러간다 

콩 잡아라 콩 잡아라 

굴러가는 저 콩 잡아라 

콩 잡으러 가는데 

어, 어, 저 콩 좀 봐라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 너는 죽었다 



순간의 꽃 

고은 

……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